
요약 황숙기에 도복된 벼는 서둘러 수확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젖히며 벼 
품종별 논물에 관리에 신경 쓰고,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로정비, 
땅콩의 적기 수확으로 품질과 수량을 높이고 가을배추 아주심기와 만생종 
사과의 착색관리에 힘쓴다. 

 1. 벼농사
  ○ 황숙기 이후 태풍과 폭우 등으로 도복된 벼는 서둘러 수확하거나 물

이 빠진 논은 쓰러진 반대 방향으로 넘겨서 말린 후 수확하여 쌀 품
질 저하를 방지한다.

� � � � � *� 황숙기에�도복된�벼를� 방치할�경우� 수량이� 19%� 감소,� 묶어� 세우거나�제쳐줄�

경우� 10%� 감소됨�

  ○ 중만생종 벼는 호숙기로 동화작용을 통해 잎에서 생성된 전분을 이삭
으로 이동, 축적하는 시기이므로 산소공급을 통한 뿌리의 활력을 높
이기 위해 물을 2~3㎝로 얕게 대거나 물 걸러 대기를 한다.

  ○ 완전 물 떼기는 기상, 토성 등에 따라 다르나 보통 출수 후 30~40일
경이 적기이며, 물 떼기 시기가 적기보다 빨라지면 벼 알이 충실하게 
여물지 못하고 청미․미숙립 등 불완전미가 증가하고, 물을 늦게 떼면 
수확 작업이 늦어져 깨진 쌀이 많이 발생한다.

  ○ 벼 수확 시기는 품종의 숙기 또는 출수기에 따라 다르나 조생종은 출
수 후 45~50일, 중생종은 출수 후 50~55일, 중만생종 및 만식재배
는 출수 후 55~60일이 수확적기이다. 

2. 밭작물
  ○ 태풍이나 집중호우 전 농경지와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농업시설물

을 점검·보수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.
  ○ 땅콩 수확 시기는 조숙종 9월 중순~하순, 만숙종 9월 하순~10월 상

순이다. 일찍 수확하게 되면 미숙한 꼬투리가 많아 수량과 품질이 저
하되고, 너무 늦게 수확하면 땅속에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주의한다.

3. 채    소  
  ○ 배추 아주심기는 9월 중·하순이 적기로 본 잎이 3~4매일 때 육묘상 

깊이만큼 심어야 생육이 양호하며 아주 심기 후 15일 정도에 배추의 
생육에 따라 웃거름을 준다.



  ○ 고추 수확은 착색 완료 후 4~5일 뒤에 수확해야 말린 고추의 색택이 
좋고, 익는 대로 수확을 하되, 덜 익은 고추를 수확해서 바로 말리면 
탈색, 비상품과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.

  ○ 마늘 파종 적기가 9월 하순~10월 상순경이므로 적기에 파종할 수 있
도록 우량 씨마늘과 비닐 등 자재를 준비하는데, 보통 재배인 경우 
10a당 60~70접의 씨마늘이 필요하다.

  ○ 양파 육묘 시 잘록병 방제에 신경 쓰며, 본 잎이 2~3매 될 때 묘를 
1cm간격으로 솎음작업을 하고 제초작업과 동시에 노출된 뿌리부분은 
덮어준다.

4. 과    수 
  ○ 수확기에 다다른 과수는 태풍 전에 수확을 마치도록 하고 비가 그친 

후 2~3일 후에 수확하여 당도를 높이도록 한다. 
  ○ 과실은 한 나무에서도 열매 달린 위치에 따라 과실의 익음 때가 다르

므로 익은 과실만 골라서 여러 차례 나누어 수확하도록 한다.
  ○ 사과의 착색관리를 위해 잎을 따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많은 양

의 잎을 따주면 과실 비대와 꽃눈 충실도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므로 
만생종 ‘후지’는 9월 하순에 과일이 닿는 잎과 그 주변 잎들을 제거하
되, 전체 잎의 30%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  ○ 조생종 등 수확이 마무리 된 사과 과수원에는 과일 생산 과정 소모된 
양분을 나무에 보충해 줌으로써 이듬해 발육 초기에 이용할 저장 양
분을 많게 하기 위한 가을거름을 준다. 


